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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주한 외국상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 최 부총리, 산업부 장관과 공동으로 주한 외국 상의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

으로 12.6(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유해연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회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주한외국상의협의회 간사)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

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투기업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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